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갓 태어난 송아지 건강 챙기는 관리법은?
- 출생 직후 송아지 건강, 다 자란 후 생산성까지 이어져

- 신생 송아지의 원활한 호흡을 위한 처치 방법 소개 

- 초유는 송아지 체중의 10~12%를 출생 후 6시간 이내 먹여야    

 농촌진흥청(청장 조재호)은 소 사육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출생 직후 송아지 

관리 방법을 소개하며,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 신생 송아지 때 건강은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다 자란 후 생산성에도 영

향을 주기 때문에 갓 태어났을 때 관리가 중요하다. 송아지 폐사의 50% 

이상이 주로 출생 후 4일 이내 발생하며 난산을 겪은 송아지는 아플 확률이 

약 6배 높다. 

 신생 송아지는 외부 환경온도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, 겨울철에는 안팎

의 온도 차이가 크므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몸의 물기를 닦아 잘 마르게 한다. 

또한, 바닥에 깔짚을 깔아주고, 적외선 난방기를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

해 줘야 한다. 

 송아지는 출생 후 30초 안에 자발적으로 호흡을 해야 한다. 원활한 호흡을 

위해서 흉와 자세(흉골을 바닥에 대는 자세)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코와 

입에 있는 액체를 손이나 흡입기로 제거한다.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 송아지

를 거꾸로 드는 경우, 복부 장기가 횡격막을 눌러 송아지의 호흡을 어렵게 할 

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 

 송아지의 자가 호흡을 돕는 방법으로는 △깔짚이나 수건으로 송아지를 문질

러 횡격막 신경 자극하기 △손가락, 면봉, 지푸라기를 이용해 콧구멍 건드

려 간지럼 태우기 △송아지의 머리나 귀에 물(약 5도, 5L) 붓기가 있다.

 초유는 출생 후 6시간 안에 송아지 체중의 

10~12%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.

 초유에는 면역세포와 항체를 포함해, 유당, 

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 등 면역과 

생존,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많다. 

초유를 60도(℃)에 60분간 소독해서 먹이면 

면역성분 흡수가 늘어난다.

 배꼽(제대)으로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소독해야 하며, 바닥 또한 

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. 

 난산을 겪은 송아지는 호흡기관의 액체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산증이 

발생하고, 첫 호흡을 어려워한다. 오랜 시간 골반에 끼어 있어 혈액순환이 원

활하지 않아 몸 일부가 붓게 된다.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빠지지만, 마

사지를 해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“출생 직후 송아지 건강

은 송아지 시기 질병 발생 및 폐사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, 이후 성장, 첫 

분만 시기, 우유 생산 등과 같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잘 관리해야 한다.”라고 

강조했다. 

붙임. 출생 직후 송아지 건강관리 사진

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과  장 김상범 (041-580-3380)

낙농과 담당자 연구사 하승민 (041-580-3409)

     

<송아지 초유 먹이는 모습>



붙임  출생 직후 송아지 건강관리 사진

□ 관련 사진

< 호흡자극 위한 문지르기, 찬물붓기 > < 출생 직후 6시간 이내 초유급여 >

<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등 사용 > < 출생 직후 6시간 이내 초유급여 >


